
비결은 황금비율！

청년대표가 만드는

특급 레시피

글홍아름 사진 엄태헌

〈태현농장〉으로 향하는 길 노랫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자세히 

들어보니 농장에 틀어진 라디오 소리. 라디오를 듣고 자란 한우라 

그런지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익숙해 보인다. 23살 어린 나이에 

축산을 시작한 권태현(29) 대표는 올해로 6년째 축산하고 있는 

청년대표다. 20두로 시작해 현재 으f 300두의 한우와 청춘을 보내고 

있는 권 대표. 자신의 이름을 건〈태현농장〉을 운영하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를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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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5:30
귀신 잡는 해병대, 목동이 되다

해병대를 전역하자마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을 듣고 축산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을 자퇴하고 축산의 길을 걷기까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 "아버지께서 J 10:30-----------------------
한우를 키워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평소 축산에 대해 긍정적이었 

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현장 경험을 쌓으면 큰 도 

움이 될 것 같아 하루빨리 축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축산의 길로 인도한 

아버지는 권 대표의 가장 든든한 스승이다. 부자는 작은 축사에서 20마리 남 

짓 되는 한우를 키웠을 때부터 함께해왔다. 현장에서 권 대표가 움직이면 아 

버지는 뒤에서 밀어준다.〈태현농장〉은 특히 청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소와 사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사료를 먹고 자란 

소들이 건강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과 식재료를 고집합니다.”

한우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人卜료 요리사

〈태현농장〉의 사료에는 강냉이가 들어간다. 

콩비지, 맥주박, 미강 등의 부산물이 들어 

가기도 한다. 제철음식처럼 계절과 상황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를 조금씩 바꾸기도 

한다. 권 대표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건강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부산물을 수거하러 다닌다. 인건비도 줄이고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권 대표는 축산 시작부터 자가배합사료를 

만들었다. 이미 만들어진 사료를 먹이면 다른 

한우들과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태현농장〉의 대표이자 한우들의 식단을 

맡은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자가배합사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소화와 건강에 

좋아 믿고 먹일 수 있는 사료, 그리고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한우를 키울 수

9 籍* 이름으로 이뤄낼 한우의 세계화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큰 자산이지만, 어린 나이가 한때는 독이었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꿈을 향해 정진했다. 알면 알수록 축산은 매력으로 다가왔다. 한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최고의 고급육을 만들고 싶었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의 

결실을 통해 제 꿈을 키우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시작한 만큼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권 대표는 경쟁력 있는 

한우를 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무조건 많은 양의 한우를 키우기보다 한 마리의 한우라도 최고의 고급육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급육 한우 축산의 명인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권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한 말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우를 위해 오늘도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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